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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
보 건 복 지 부

수신 대한의사협회

(경유)

제목 의료법에 따른 사망진단서 작성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

1. 대한의사협회 제711-05236(2021.7.22. )호와 관련됩니다.

2. 위 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.

가. 사안 개요

- 일부 법원에서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 중 '사망장소 '란에 구체적인 주소가

미기재된 경우(또는 행정동까지 기재되지 않은 경우) 사망신고를 반려하고 있음

- 하지만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환자의 사망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(병원

도착 전 사망, 장소 불분명 등) '장소 불명 ' 등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음

나. 질의내용

1) 법원이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의 일부 기재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경우

이를 수용하여야 하는지, 법원의 요청으로 사망진단서를 보완한 것이 의료법에

위배되는지

2) 환자의 사망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(병원 도착 전 사망, 장소 불분명 등) 이송자 등

(유족, 구급대원, 경찰 등)의 진술만을 근거로 별도의 진술서 첨부 없이 사망장소를

기재할 수 있는지

다. 답변내용

1) 사망진단서는 그 내용 및 효력의 중대성 · 심각성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한 판단

하에 환자의 상태에 대한 엄격한 실체적 진실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작성 ·

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다만, 진단서 등을 작성 · 발급한 의사가 작성할

당시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를 발견하였을

경우에는 본인이 작성 · 발급한 진단서 등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수정 발급할 수

있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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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또한 의료법상 법원의 요청에 대해 진단서를 수정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,

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망(발견)장소 등에 관한 정보를 다시 파악하여

보완하였다고 해서 이 역시,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.

2) 사망진단서 상 사망장소는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, 다만 현실적으로

이송 도중 사망한 환자 또는 사망 후 발견되어 이송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 내에

근무하는 의사로서는 사망장소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바, 사망장소 란에 'ㅇㅇ시

ㅇㅇ동(119 구급대원 진술에 의함) ' 'ㅇㅇ군 ㅇㅇ읍(목격자 ㅇㅇㅇ의 진술에 따른

장소) ' 와 같은 형식로 기재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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